
전시가잡히고지원을해줘야타지역전시가가능

했던 가난했던 시절의 버릇이 여전히 남아, 남들은

쉽게가는해외여행한번제대로하지못하고전시

일정이확정되면핑계삼아여행도하는저에게이번

이탈리아루카비엔날레참여는매우흥분되는일이

었습니다.

이탈리아 루카(Lucca)는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소도시로우리에게도익숙한피사에서30분정도떨

어진도시입니다. 푸치니의고향으로음악가들사이

에서는유명한도시이지만, 유럽에서처음으로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종이를 제작하기 시작한 곳으로,

이를근거삼아페이퍼비엔날레를시작하게되었다

고합니다.

성곽도시인루카는성벽으로둘러싸여있고성벽

안도시는수백년된도시의원형이대부분남아있었

습니다. 루카비엔날레는이도시안곳곳을활용합

니다.건물내외부에종이를소재로한작품을설치

전시하고, 다양한종이관련워크샵, 세미나도진행

합니다. 저는200년이나되었지만, 지금도일부에서

는장사를하고있는재래시장의천장에작품을설치

하였습니다.

전시작들은모두흥미로웠는데특히저에게뭉클

한감동을주었던건영국에서온제임스의작품이었

습니다.그는자화상을야외에설치했습니다.사고로

다리를잃은그는좌절의세월을보내다우연한기회

에미술을접하게됩니다.제대로움직이지못하는불

편함을극복하고조각이라는장르를택한그는조각

재료들이대부분무겁기때문에자신에게맞는재료

로골판지를선택하고 줄곧같은소재로작업하고있

습니다.

그는무언가를만들고있는자신의모습을제작함

으로써관객들에게용기와희망을주고자했습니다.

저또한그의열정이가득한모습에자극받게되었었

죠. 그는다리를잃었지만, 조각을시작하며희망을

찾았고, 그 희망을 관객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작품을만들었다고했습니다. 그는저와함께이

번 비엔날레에서 Lifetime achievement award

를수상했습니다.

전시설치가끝나고진행된전야아티스트파티는

성벽과함께도시를둘러싸고있는숲에서진행되었

습니다. 루카에서는자전거를빌릴수있어서, 자전

거로 성곽을 돌아보았는데, 1시간여 정도 걸리더군

요. 어둑어둑한밤의숲속조명아래에서벌어진이

근사한파티는마치판타지영화에서나볼법한풍경

이었습니다. 거기에와인, 하몽그리고치즈가넘쳐

났습니다.

저는일정이끝나고하루를더연장해머물기로했

습니다. 집에로스터기계를비치해놓을정도로커

피를좋아하는제가 꼭가봐야할곳이있었습니다.

커피광의성지, 카페의원조, 카페그레코(greco)

였습니다. 250년된이카페는현대카페의원형이라

고해도무방한, 지구상에서문을연첫번째현대식

카페입니다. 내부의장식또한그때그장식을그대

로유지하고있고화장실과주방만최신식으로꾸몄

습니다.

다들아시다시피이탈리아는와인만큼이나에스프

레소를사랑하고자부심이대단하죠. 가격도착해서

보통의카페에서1~2유로면너무나맛있는에스프레

소를즐길수있습니다. 어떤이는피자와파스타를,

어떤이는와인이나젤라또를이야기하지만,저는아

주조심스럽게에스프레소를추천합니다. 정말어디

를가든맛있습니다.

카페그레코의커피는대단히고급스런맛이었습

니다. 한잔더마시고싶었지만,한잔에무려10유로

라는사실에쉽사리엄두가나지는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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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윤

-조선대학교 미대 졸

업

-광주, 서울, 북경, 방

콕등다수의개인전

-2013일본 고베비엔

날레, 2011소피아페이

퍼비엔날레등90여회

전시참여.

-광주신세계미술제대상(2015)

-하정웅청년작가선정(2011)

수백년된성곽도시에서의비엔날레흥분되네

이탈리아루카비엔날레에서만난영국작가제임스의 자화상은교통사고로다리를잃고조각을통해희망을얻은그의삶이담긴

설치미술이다.

250년의역사를자랑하는 카페그레코 .

이탈리아루카비엔날레아티스트파티가열린숲속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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